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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ilot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image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tools such as DALLE-2, and Midjourney on the affective domains of university English 

language learners in writing practice. The focal participants were 27 students from one of the teachers’ 

colleges in Gangwon Province. For the week experiment, the students were involved in creating images 

using one of the image-generative AI tools, Midjourney. Pre and post surveys were administered online 

to assess changes in the students’ affective domains which covered aspects such as interest, confidence, 

participa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learning motivation. The result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hange in the overall average of the affective domains.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s were 

found using the paired samples t-test, especially in the subcategories of interest and confidence. Despite 

limitations such as the short duration of the study and the focus on affective rather than cognitive 

changes, the findings suggest that generative AI tools can have the potential to enhance English learners’ 

interest and confidence in English writing, which can serve as a foundation for improving writing skills 

in EFL settings. This study paves the way for future research on English learners’ cognitive changes in 

writing and deeper qualitative insights in this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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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EFL 환경에서 DALLE-2, 그리고 Midjourney와 같은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 활용 쓰기 활동이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의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강원도의 한 교원양성대학에 재학 중인 27명의 대학 

영어학습자들을 대상으로 3주동안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 중 하나인 Midjourney를 활용한 영어 쓰기 활동에 참여하였다. 실험 연구 

가운데 학생들의 정의적 요인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흥미도, 자신감, 참여도, 주도적 

학습능력, 학습 동기와 같은 영역을 포함한 사전과 사후 온라인 설문이 시행되었다. 그 결과, 

정의적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으며, 하위 항목 중 특히 흥미도와 

자신감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소 짧았던 연구 기간과 인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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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대한 중점 부재 등과 같은 한계점은 있었으나, 본 연구는 EFL 환경에서의 영어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기반으로서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향후 더욱 더 깊이 있는 질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핵심어: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 미드저니, 영어 쓰기, EFL 학습자, 정의적 영역 

 

1. 서론 

최근 화두인 생성형 인공지능(Gen AI: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은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및 합성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한 유형으로, 고품질의 텍스트, 그래픽 및 비디오를 몇 초 만에 만들어 낼 수 

있는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OpenAI가 2022년 말에 

선보인 Chat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는 대표적인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로써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및 3D 모델과 같은 다양한 모덜러티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선보이고 있으며[1], 최근 들어 ChatGPT가 지닌 영향과 파급 효과는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주목과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ChatGPT는 기존의 수많은 빅 

데이터를 통해 학습한 패턴을 토대로 새롭고 고유한 결과물을 생성해 내며 인간의 

창의성을 모방하는 등 매우 사실적이고 복잡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접목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2][3]. 

생성형 인공지능의 시작은 이미 ELIZA(1966년)와 PARRY(1972년)와 같은 초기 

챗봇(chatbot)의 출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4]. 채터봇(chatterbot), 토크봇(talkbot), 

채터박스(chatterbox) 등으로 불리는 이 챗봇들은 음성이나 텍스트를 통해 주어진 작업을 

수행하도록 제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이며, 초기에는 자연언어처리(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 기술을 활용하여 대량의 말뭉치 기반의 기계학습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개발 

당시 챗봇의 주요 목적은 입력 받은 말에서 특정 단어나 어구를 검출하여 그에 맞는 

미리 준비된 응답을 출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챗봇의 활용도 증가와 대중화는 

지난 2014년에 이르러서야 그 빛을 보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 처음으로 기계 학습 

알고리즘의 일종인 적대적 생성 신경망(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이 

소개되었으며 이를 기점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었다[5]. 적대적 

생성 신경망의 도입과 소개는 가파른 진보를 거듭하여 다양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선보이고 여러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빅 데이터 기반 

혁신적인 대형 언어 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은 방대한 텍스트에 대해 훈련되어 

텍스트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활용되었으며 새로운 모델은 

수십억 페이지의 텍스트를 기반으로 사전 훈련을 받아, 결과적으로 더욱 심층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도록 그 기능이 발전하였다[6][7]. 이제는 개별 문장이 아닌 페이지, 

챕터, 또는 책 전반에 걸쳐 단어들 사이의 연결을 추적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구현하여 나타내기도 한다. 이런 수십억 또는 심지어 수조개의 매개 변수를 

가진 대형 언어 모델의 급속한 발전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텍스트를 작성하고, 사실적인 

이미지를 창출하고, 심지어 소설이나 대본을 즉시 창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또한 

멀티모달(Multimodal) 인공지능 분야의 혁신은 텍스트, 그래픽 및 비디오를 포함한 여러 

유형의 미디어에서 콘텐츠를 창출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혁신은 텍스트 기반에서 이미지를 자동으로 만들거나 이미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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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캡션을 생성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도구의 활용의 폭을 넓혀가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8][9]. 이미 교육현장에 있어 서서히 그 활용도가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영어 교과의 경우 학습 목표 설정부터 학습개요 작성, 학습내용 구성, 학습자료 생성, 

평가와 피드백, 맞춤형 수업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10-15]. 최근 몇몇 연구들은 ChatGPT 기반 영어작문에 있어서의 활용 

효과를 살펴보았는데[16-18], 여기에는 ChatGPT와 Grammarly, ProWriting Aid을 비교하여 

문법 교정에 있어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ChatGPT를 가장 선호한다는 결과를 얻은 연구[16], 학습자들의 효율적인 ChatGPT의 

활용을 위해 교수자들의 체계적인 지도와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연구[17], 그리고 ChatGPT의 구체적이고 빠른 피드백 제공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 

잘못된 정보 제공의 위험, 과잉의존, 저작권 문제와 같은 부정적 측면을 파악한 연구[18]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처럼 영어 쓰기에 있어서 글로 질문을 하면 글로 답변을 

주는 ChatGPT의 활용 경험을 토대로 한 연구 외에, 글을 쓰면 이미지로 답변을 주는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도구를 수업에 적용한 사례는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DALLE-2, Midjourney, Stable Diffusion 등과 같은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가 영어 쓰기 활동에 활용되었을 때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의 정의적 영역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 기반 영어 쓰기 활동이 대학 영어학습자들의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3년 2학기 강원도에 위치한 A교원양성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영어학습자 2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참여한 학생들은 공동연구자 중 1인이 

지도하는 ‘영어교육II’를 수강하는 초등교육과 3학년으로서 연구 표본은 비확률적 

표본추출인 편의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을 이용해 선정되었는데, 방법은 연구자가 

접근이 용이한 수강생들을 샘플로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험 참여자의 

기본적인 정보는 아래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표 1] 참여인원 정보 

[Table 1] Information of the Participants 

구분 

학년 성별(남/여) 전공 수강과목 

3 
27명 

(7/20) 
초등교육 

영어교육II 

(*교과목 주요목표: 영어교육Ⅰ에서 배운 전반적인 

언어습득 이론들을 바탕으로 언어기능별(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교수-학습의 원리 및 실제를 학습) 

 

2.2 연구절차 및 도구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영어 쓰기 활동이 대학생 영어 학습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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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15주차 수업 가운데 3주에 걸쳐 실험 수업을 

실시하였다. 3주라는 짧은 연구기간이라는 점은 실제 본(main) 연구를 위한 

예비연구(pilot)의 성격이었으며 먼저 생성형 인공지능의 특징과 최근 동향에 관하여 

살펴보고 실제 영어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를 소개한 후, 이를 통해 모둠 

별 쓰기 활동을 구성하고 진행함으로써 이에 대한 참여자들의 정의적 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구체적 활동으로는 영어 교과서(YBM 5학년, 11단원)의 내용을 분석한 후 

주요 표현과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차시에 학습한 내용을 교과서에 제시된 삽화와 같이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둠 별 쓰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다음 [표 2]는 본 연구의 간략한 절차와 실제 참여자들의 활동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표 2] 연구절차 

[Table 2] Research Procedure 

차시 주요 내용 활동 

1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하여 알아보기 사전 설문조사 실시 

2 주요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 소개 DALLE-2, Midjourney, Stable Diffusion 활용법 안내 

3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통한 쓰기 활동 진행 사후 설문조사 실시 

 

   

[그림 1] Midjouney를 활용한 쓰기 소개 

[Fig. 1] Introduction on Writing Practice using Midjourney 

 

아울러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쓰기 활동이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에게 

미치는 정의적 영역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전과 사후에 걸쳐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도구인 설문은 관련 선행 연구인 [19]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양적연구인 만큼 

학습자들의 정의적 요인의 변화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은 주요 5개의 

항목(흥미도, 자신감, 참여도, 주도적 학습능력, 학습동기)으로 구성하여 총 20문항으로 

제작하였다. 설문 배포 전 설문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사(Reliability test)를 실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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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Cronbach's α 계수값이 .829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실험 참여 인원이 30명 

미만(표집인원 27명)으로 정규성 검정을 위해 Shapiro-Wilk 검정을 추가하였으며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이 각 영역의 유의확률이 .05이상으로 정규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정규성 검정 

[Table 3] Normality Test 

구분 통계량(Shapiro-Wilk W) 자유도(df) 유의확률(Shapiro-Wilk p) 

흥미도 .923 26 .050 

자신감 .950 26 .216 

참여도 .949 26 .201 

주도적 학습능력 .954 26 .275 

학습동기 .953 26 .251 

 

2.3 자료 수집 및 분석 

3주간의 실험 수업을 통해 사전-사후 설문지가 배포되어 수집되었으며 그 결과는 

통계프로그램인 Jamovi를 통해 양적으로 분석되었다. 설문 항목은 모두 5점의 likert 

척도(1:전혀동의하지않는다 ∼ 5:매우동의한다)로 구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사전사후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요약, 분석하여 설문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 및 표준오차 값을 

산출하였다. 이어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영어 쓰기 활동이 영어 

학습자들의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대응표본 t-검정(Paired Samples t-

test)을 실시하여 변화 유무를 확인하였다. 참고로 유의확률은 .05를 채택하였다. 

3. 연구결과 

3.1 기술통계 결과: 정의적 영역 

YBM 초등영어 교과서 11단원에 제시된 주요 표현과 단어를 사용하여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인 Midjourney를 통해 교과서에 제시된 삽화와 같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둠 별 쓰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참여학생들은 우선 Midjouney의 사용법과 

기능을 숙지하는 연습을 실시하였으며 이어 6개의 모둠으로 나뉘어 모둠별 쓰기를 

실시하고 결과를 수업 LMS를 통해 공개 및 공유하였다. 공유 이후 사후 설문을 토대로 

참여자들의 정의적 영역에 대한 변화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우선 기술통계를 통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기술통계 결과 

[Table 4] Results of Descriptive Analysis 

구분 N M SD SE 

전체 
사전 27 3.42 .835 .162 

사후 27 3.86 .752 .142 

흥미도 사전 27 3.57 .743 .143 



Korean College Students’ Responses on English Writing Activities with an AI Image Generator 

654  Copyright ⓒ 2024 KCTRS 

사후 27 4.04 .706 .136 

자신감 
사전 27 2.50 1.081 .208 

사후 27 3.50 .899 .173 

참여도 
사전 27 3.63 .861 .166 

사후 27 3.98 .714 .137 

주도적 학습능력 
사전 27 3.56 .847 .163 

사후 27 3.91 .773 .149 

학습동기 
사전 27 3.83 .635 .122 

사후 27 3.87 .659 .127 

 

위 [표 4]의 내용과 같이 우선 눈에 두드러진 점은 사전에 비해 사후설문의 평균이 약 

0.4점이 향상된 3.86을 나타냈다는 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흥미도는 평균 3.57에서 

4.05로 약 0.5점의 향상을 보였으며, 자신감의 경우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 활용 

이전이 2.50에서 이후에는 3.50으로 거의 1점 가량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활동 참여도와 주도적 학습의 경우도 약 0.3점 가량의 긍정적인 변화가 드러났으며 

학습동기 역시 미미하지만 0.04점 가량의 향상이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3주간의 짧은 실험 수업을 감안하더라도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통한 영어 쓰기 

활동이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의 정의적 영역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특히나 쓰기 활동에 대한 자신감 부분에 있어서는 6~7명으로 구성된 모둠 별 

협력 및 협동 활동을 통해 어렵게 느껴졌던 영어 쓰기 활동이 다소 편안하게 느껴지고 

작성한 작문 결과가 즉각적으로 시각화 되어 제시된 바, 모둠 활동과 시각화 된 

콘텐츠의 스케폴딩이 학습자들의 자신감 확보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다음 [그림 2]는 정의적 영역 각 하위 항목에 대한 사전-사후 평균값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Midjouney를 활용한 영어 쓰기 활동 사전-사후 비교 

[Fig. 2] Comparison of Mean Score of Multimodal Writing Practices using Midjourney 

 

3
.5
7 4
.0
4

2
.5

3
.53
.6
3 3
.9
8

3
.5
6 3
.8
3

3
.8
3

3
.8
7

사전 사후

흥미도 자신감 참여도 주도적 학습능력 학습동기



Korean College Students’ Responses on English Writing Activities with an AI Image Generator 

Copyright ⓒ 2024 KCTRS  655 

3.2 정의적 영역 대응표본 t-검정 결과 

Midjourney를 활용한 모둠별 영어 쓰기 활동에 대한 사전과 사후의 변화를 기술통계를 

통해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그 변화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 [표 5]에서 제시된 값과 

같이 정의적 영역 하위 범주 가운데, 흥미도와 자신감 영역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흥미도의 경우 검정통계량 -2.506, 

유의확률은 .019로 분석되었으며, 자신감은 검정통계량 -3.070, 유의확률은 .005로서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가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의 쓰기 활동에 대한 흥미도와 

자신감 확보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 대응표본 t-검정 결과 

[Table 5] Results of Paired Samples t-Test 

구분 statistic df p Mean difference SE difference 

흥미도 -2.506* 26 .019 -.463 .185 

자신감 -3.070* 26 .005 -1.000 .326 

참여도 -1.677 26 .106 -.351 .210 

주도적 학습능력 -1.567 26 .129 -.351 .225 

학습동기 -0.217 26 .830 -.037 .171 

* p < .05 

 

   

[그림 3] Midjouney를 활용한 영어 쓰기 활동 모습 

[Fig. 3] Multimodal Writing Practice using Midjourney 

 

이어 다른 하위 범주인 참여도의 경우 유의확률 .106, 주도적 학습능력은 .129, 

학습동기는 .83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학습동기의 

경우,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 활용 이전과 이후의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이는 

평소에도 높은 학습동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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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는 최근 들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영어학습에 적용하여 이것이 영어학습자들의 정의적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23년 현재, ChatGPT를 필두로 DALLE-2, Midjourney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가 다양한 분야에 소개되어 활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도구를 영어교육 분야에 접목시키는 것은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학습하는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환경에서 말하기 및 쓰기와 같은 

표현능력(productive skill)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망한 방법이라 보았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27명의 대학생 영어학습자가 3주간의 실험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 활용에 대한 정의적 영역의 변화추이를 설문을 통해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실험처치 후 정의적 영역의 전체 평균점수가 사전 대비 약 0.4점 

상승하였고, 특히 자신감은 다른 하위범주에 비해 가장 많은 변화(평균 약 1점)를 

나타내었다. 또한 흥미도와 참여도, 주도적 학습능력 및 학습동기면에서도 모두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통한 영어 쓰기 활동은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의 정의적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어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살펴본 결과, 흥미도와 자신감 영역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 영어 쓰기 활동이 다른 언어 

이해 기능인읽기와 듣기에 비해 실제 연습의 기회나 횟수가 부족했던 것을 반영한다. 

또한, 개인별 결과중심 쓰기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던 점을 감안할 때, t-검정의 

결과는 향후 쓰기 활동의 구성과 진행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EFL 환경인 우리나라 

영어학습자들의 표현능력 확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다면 쓰기라는 것을 막연히 

어렵다고 느끼는 학습자들에게 쓰기 능력의 실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과 동시에, 먼저 

쓰기 활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확보라는 토대를 형성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이번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의 

활용은 쓰기 활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이번 연구의 제한점을 기술하자면 먼저, 실제 영어 쓰기 능력이 어떻게 변화 했는 지와 

같은 영어학습자들의 인지적 변화를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추후 연구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 처치를 통한 사전과 사후 영어 쓰기 실력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양적 연구 데이터를 보완할 수 있는 

심층면담을 추가하여 분석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이러한 제한점과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통한 우리나라 대학영어학습자들의 

정의적 영역의 변화를 살펴본 첫 사례로서 그 의의는 있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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